
 

그녀를 사랑한다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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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를 처음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는 순간 나의 눈이 멀었다. 

사랑하는 여인일지라도 고백을 하고 결혼을 한다는 건 

세상 쑥맥이었던 내겐 너무 떨려 두렵기조차 한 과정이었다. 

 

결혼과 함께 지옥에서 천국으로 순간이동이 일어날 거라는 기대와 설렘은  

그런 두려운 과정을 견디게 했다. 천국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결혼하여 사는 날수가 더하면서 

눈에 씌여졌던 비늘이 한 꺼풀 벗겨지기 시작했다. 

천국은 간데없고 지상에 남겨진 나를 발견했다. 

지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말해야 아나? 상상대로다. 

 

성격부터 아홉까지 어쩜 그리 닮은 점이 하나도 없는지  

우린 서로를 로또라고 불렀다. 

도대체 나아지지 않는 그녀의 단점이 견디기 힘들어 

이렇게 살아야하나 회의가 오는 순간을 맞기도 했다. 

이게 왜 결혼 전엔 보이지 않았을까.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어쩌면 우린 지상에 남겨진  

가장 불행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부부로 산 지 24 년. 

여전히 그녀와 나는 극과 극의 성격 그대로 유지하며 살고있다. 

전에도 봐왔던 그녀의 단점을 여전히 보면서 살고 있다. 

그녀도 나와 같은, 어쩌면 나보다 더한 절망을  

나를 알아가면서 느끼는 순간이 분명 있었을거다. 

인정한다. 많았을거다. 

 

그런데 서로의 단점과 성격차이가  

결혼 전에 보이지 않았던 건 축복이었다는 걸  

살아가면서, 함께 거친 강을 헤치고  

사나운 맹수가 우글거리는 세상이라는 밀림을 함께 지나면서 깨달았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지난 24 년동안 나는 나를 더 알게 되었고 

그녀를 더 알게 되었다. 

 

내가 견뎌야했다고 생각했던 그녀의 단점은 

나와 정확히 대척점에서 나의 모남과 못남을 직면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성숙으로 이르게 했다. 



 

나 자신을 더 알게 된다는 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그걸 견뎌낸 그녀는 얼마나 대단한지. 

나의 부족함을 인지하게 되면서 (이 지점이 성숙의 문턱이 아닐까 ㅋ) 

그녀의 가치를 appreciate 하게 되었고 

거기 빛나는 그녀를 발견하게 되었다. 

 

항상 그랬던 그녀였는데  

그제서야 내 눈에 비늘이 진정으로 벗겨지는 경험임을 알게 되었다. 

그녀를 알아간다는건 우주를 알아가는 것에 견줄 신비임을 깨닫는다. 

아니, 우주가 감히 그녀에 견줄까. 

 

우린 여전히 함께이고 

앞으로 알아갈 서로에 대해, 함께 살아갈 여정에 대해 

여전히 미숙하지만 

이땅에서의 여정을 마칠때까지 

대단한 그녀와 기쁨과 환희 뿐만 아니라 

좌절과 슬픔, 용납과 성숙까지 

사랑하는 이들이 겪는 그런 순간들을  

언제까지고 되풀이할 걸 기대한다. 

 

그녀를 사랑한다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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